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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中팬, 데뷔 6주년 맞이 韓일간지 광고 '소속
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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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차연 기자]소속사와 일부 멤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중국 팬들이 데뷔 6

주년을 기념해 한국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동방신기를 괴롭히지 말라"며 소속사 측을 압박했

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내 중국팬 모임인 '바이두바'는 한국 경향신문 26일자 1면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서 이들은 "당신들은 다섯이 가꿔온 6년의 끈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고 다섯으

로 행복했던 수십 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다섯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멈춰라. 다섯이 자

유롭게 속박없이 노래 부르게 하라. 지금의 폭풍우는 곧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고 기다릴 것"이라며 소속사 측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동방신기 팬들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데뷔 6주년 기념일을

통하여 동방신기 중국 팬들은 바다건너편 한국 매체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광고를 내게

되었다"며 "현재 소속사에서 끊임없이 동방신기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팬들은 단결

하여 견고한 매듭을 형성하여 동방신기와 그들의 꿈을 지킬 것"이라고 광고를 게재하게 된 배

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함께 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는 그 날에 부담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

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SM에서 동방신기를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이러한 수

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일본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 수퍼 라이브'에 5인이

함께 출연했다. 동방신기는 오는 30일 '일본레코드 대상'과 31일 NHK '홍백가합전'에도 5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반면 지난 7월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3인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

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한국에서는 5인이 모두 무대에 선 적이 없는 상태다. 지난 12월 12일에

는 3인만 참석한 팬미팅이 열려 3인이 유노윤호, 최강창민과 재결합하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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